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4년 4월 23일(화)
총 2매

담당
부서 건설심사과 담당자

∙건설관리팀 한희탁 ☎440-3751
∙담당자 김인범 ☎440-3752

사진(이미지)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설계 기준 고도화해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강화

- 지역 건설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업체 질적 성장 도모 -

- 공사비 적정 지급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 기준 제시 -

인천시가 설계 기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

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.

인천광역시는 기존의 ‘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기준*’을 일부 

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**해 1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

다. 

*소규모 설계기준 정의: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·과소 설계 

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현실화

**  주택가지역(작업협소)의 굴착기 작업효율

   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적용

   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 

   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

   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

   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 

시는 이번 새로운 ‘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’ 마련을 계기로 인

천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건설

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향상 기여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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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하고 있다.

현재 인천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%로, 비중이 

매우 높은 상황이다.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함

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 기

준 고도화 배경을 설명했다.

아울러,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은 총공사비 6억 이하의 공사로 

지역 발주 공사 건수 대비 79%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

약 4.39%의 공사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바, 중소건설

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“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

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

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 


